
후지보 - 중두께 면·마 혼방소재 제안 

후지보는 면과 프렌치 리넨(french-linen)을 50/50으로 뽑은 혼방사 “란라일”

로 제직한 중두께 직물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, 그 동안 얇은 천 중심으

로만 판매해 왔는데, 중두께용도에도 신소재를 제안하였다. 

“란라일” 혼방사는 프랑스 원료 메이커 “사네코”사로부터 엄선한 최고급 

마인 “프렌치 리넨”과 면을 50/50으로 섞어 뽑은 40수 단사 혼방사로서 직물

소재를 개발하였다. 수요는 양판점용 셔츠나 블라우스가 많으며, 2002년 성수

기에는 30∼40만m를 판매하였다. 

이 소재는 이미 시장에는 잘 알려져 있으며,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판매될 

것이다. 그런데 셔츠와 같은 한 가지 상품에만 집착하지 않고 40수 쌍사로 

짠 재킷(jacket)이나 보텀(bottom) 등을 토털(total)로 제안함으로써 판매량을 

증가시킬 계획이다. ♣ 

 


